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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김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우울감을 낮추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

가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우울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

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6개 중학교 총 450명을 임의 표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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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3월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5주간 이루어졌으며, 450

명중 440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97.7%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일부 무응답 및 불성

실 응답 등을 제외한 42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됨으로 자료 유효율은

94.8%를 보였다.

측정도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부모-자녀 의사

소통이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

소통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

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을 실시한 결과, 부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

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자녀간 (개방형,문제형) 의사

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모-자녀간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

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변인들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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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심층적이

고 다각적인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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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행복수준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머

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9∼17세 아동 청소년의 행복 정도는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

6.62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국의 평균 점수인 7.6점보다 1점 가까이

낮게 보고된다. 이는 OECD 회원국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행복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

들에 주목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불안과 같은 요인들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를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

한 부적응 요인 중의 하나로 청소년기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선다(김

교헌, 2004; Kandel & Davis, 1982). 2019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2017년(25.1%)보다 2.0%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서 남학생 22.2%, 여학

생 34.6%로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4% 높다고 보고되었다.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전년에 비해서 우울감 경험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통계, 2020).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감이 심각하게 부각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아 · 이난희(2015)는 2020년에는 우울감이 질병부담

3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2030년에는 우리나라 질병부담 1위의 질환으로

우울감이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

어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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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또는 직업의 선택, 자아실현 및 인격체

의 성숙 등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심리적으로 불안

정한 시기이(최윤희, 2007)기도 하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성인과는 다르게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므로 매사에 반항적이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보

이기도 하고 가출, 무단결석, 신체증상호소, 성적 저하로 위장되어 나타나므로

우울증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우울은 방치할 경우 학습장애, 비행,

약물남용,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공격성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질과는 전혀 다른 듯한 여

러 가지 문제행동들과 함께 뒤섞여 나타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산만한 태도

를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늘 새로운 자극을 찾거나, 음주, 약물사용, 무단

결석 등의 비행에 속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 무례하고 반항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 우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행동들이 다소 기분이 침체

되어있거나 우울증상과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복통, 권태, 두통, 무력증, 극심한 피로감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

이 동반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김혜원(2006)은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은 청소년기가 일생 중에 가장 높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의 우울은 연구결과에 따라 전체 청소년의 14%에서 62%까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 외, 2000; 조성진 외,

2002; Diane & Brage, 1995; Dubow, Lovke & Kausch, 199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발달기 중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학년은 고등학생

29.4%, 중학생 26.9%로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

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율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훨씬 더 높

게 보이고 있다(청소년통계, 2020). 우울감은 자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며 자살의 전조로 보이는 중학생의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울감의 원인은 사소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과의 갈등, 친구관계의 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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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동료를 대상으

로 의논했으며(49.1%), 28.0%는 부모를 대상으로, 13.8%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엔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 선후배, 스승, 스스로

해결 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

은 19-24세 청소년보다 부모, 스승과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24세 청소년은 친구·동료, 선후배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

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과 아동청

소년의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

다. 아동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

어드는 시기로 부모가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또래관

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 증상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 (Barrera &

Garrison-Jones, 1992; Gore, Aseltin & Colten, 1993)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대인관계적 요소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Gotlib& Hammen,1992).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과 사회내의 지위, 사회적 관계망, 역할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험과 변화가

생긴다(김선희, 2009). 따라서 청소년 우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

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요소 중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보

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대감은 감정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욕구에 대한 인식과 우울,

불안을 견디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Kohur, 1984)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

키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이다(김재엽, 정윤경, 이근영, 2008;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Welbourne, Blanchard & Wadsworth, 2013).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때 중요한 보호자 또는 사회적 세계에서의 사회적인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2006)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상태를 완화시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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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우울을 막아주는 완충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가족,

동료, 친구 등이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반영하는 사

회적 유대감이라는 변인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전

명임, 2009)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발달에 위협이 되는

정신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제시되었으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이며 다양한 발달 과업을 획

득해야하는 시기이다(장수정, 2001). 이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문

제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형성하고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우울에 부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양상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그 정

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해체 현

상 진행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정

서적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적 문

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양육환경과 소통, 부모의 역할 등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은미, 2006). 부모와의 소통 부재와 불안정한 양

육환경은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양산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이루어진 심리적 환경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도 높은 영향력을 행

사한다(이혜진, 2002)고 보고한다.

부모의 거부는 우울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 및 우울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이근영 외,

2011)되었다. 그리고 임점숙(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

게 나타나며 청소년의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우울감이 적었다(구희정, 2013).

많은 선행연구들로 보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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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영(2013)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중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 친구관계를 삽입하였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보였

다. 어머니와 자녀간 우울감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아

버지 및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요인의

변인이 영향을 주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영향을 줌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 증진

또는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기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

키는 보호요인인 사회적 유대감은 아동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출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떤 부모와 유형이 자녀와의 의사소

통에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는

중재 자료를 마련하고 확장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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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문제와 가설

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1. 부와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모와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모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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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

누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Ⅰ-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리

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 의견, 느낌 등 메시지를 주고받는 순환과정이다. 부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역시 서로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가 가족이라는 일치감, 존재감을 인식하게 된다(최은정, 2019).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정

의하였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것’

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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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

사소통 검사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사용되는

2가지 하위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한 양현아(2003)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우울감

우울은 정도에 따라 침울한 기분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우울한 기분은 슬픔, 공포, 죄의

식, 불안, 짜증스러운 기분,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태이다(조민경,

2017). 중학생의 우울감은 일시적인 슬픈 감정을 의미하며 사춘기를 전후로 극적

인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성인의 우울과는 다르게 나타나며(최윤희, 2007) 예측

할 수 없는 충동적인 모습이나 파괴적 행동표현으로 발현될 경향이 있다(강경미,

1996).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다.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활동 등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심

리적 안녕감 및 소속감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Hagerty, Lynch-Suer, Patusky, &

Bousema, 1993; 이승원, 재인용).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며, 사회적

관계속의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적응을 돕는 요인이다. Kohut(1984)의 유대감은

청소년 시기까지 잘 형성되어야 자신의 가치관을 비롯한 좋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

하기 위해 Lee와 Robbins(1995)가 개발(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하고 Lee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 이희경(2011)이 한국어로 번

안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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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

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

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며 인간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 쌍방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정보를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며, 나

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Galvin & Brommel, 1986)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녀와 부모는 의사소통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나눌수 있으며 관계를 형성하

며 이 관계속에서 지속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부모

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사회의 적응기술을 익힐수 있으며 사회화의

첫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정은

영, 신혜원, 2009; Orrego & Rodriguez, 2001)고 말하며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

통은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개인 간의 믿음, 태도, 사실, 감정,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과 상

호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채경

숙, 2015).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정보교류를 통하여 합리

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동기를 유발시키

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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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다(오민식, 2012).

가정내의 사회적 발달은 자녀의 또래관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응 수준과 대인과계

능력이 높아지며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유능감을 보인다(신희이, 문혁준, 2009;

윤희령외, 2017). 청소년 초기에는 긍정적인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대인관

계에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어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신희이, 문혁준, 2009).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채경선, 황현주, 2014) 사회적 정서적 발달

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

아동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

이 부모라는 점에서 이들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습득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며, 자신의 대인관계, 개인 내적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인간관계로써 어떠한 사회적 관계보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김은혜, 2014) 때문이다.

학자들이 제시한 부모 –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Gordon(1975)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I-message와 You-message로 나

누었다. I-message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느낀 생각과 입장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You-message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설교, 경고,

명령 등의 방법으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부모는 결국 자신의

입장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

는 의사소통 유형이 I-message일수록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서보준2017).

둘째,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부모 자녀간의 응집력을 높이며,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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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

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이에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

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꺼려지는 대화주제가 있다면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를 주

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이

경희,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부모 자녀 간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방식으

로 보았을 때 부모의 어떠한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

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유의한 정적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우울감

가. 우울의 개념

J. 배틀(J. Battle, 1978)은 우울을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

는 정신과 진단 중 하나이고,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

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

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라고 보고하였다. Beck,(1976)과 Joiner와 Metalsky(1993)

는 우울은 인지, 사고, 지각, 판단, 태도 등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

범위한 영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최경순, 2015).

청소년기는 비교적 강한 이드(id)와 약한 자아(ego)가 대결하는 시기로 결과

적으로 본능적 불안과 감정변화가 심하며 퇴행적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과

정에서 청소년들은 갈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다양한 내적, 외적 변

화에 대처하는데 불안, 우울감 및 좌절감과 같은 정서적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

진다(장재호, 1989). 또한 우울감을 느끼면 자신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

고, 매일 무가치하다는 느낌이나 부적절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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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기도 한다(박병금, 2006).

우울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 여러 복합적인 영향으

로 유발된다(Hankin, 2005)고 알려져있다. 우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주목을 받았다. Freud(1917)는 우울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진 분노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고, 우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거나, 죽거나 혹은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

응으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애도반응이라고도 설명하였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Skinner

(1963)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에서는 우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화를 얻지

못하여 생겨나는 긍정적인 강화의 결핍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민감성, 대처능력의 부족, 부정적인 주위환경 등을 들고 있

다(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이는 이혼, 사별, 사고 등과

같은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자극을 받지 못

하게 되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사회적기술

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회적인 강화를 덜 받게 되고 일상에서 부

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므로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진다. 결국에는 긍

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되어 부정적 처벌이나 반응

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은 우울의 상태

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감은 우리의 사회적 ·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울감은 청소년의 경

우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과 대안이 필요하다.

나. 청소년 우울감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울 중 청소년의 우울은 청소년기에 유발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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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정서 중의 하나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심리 사

회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2015, 유락근). 청소년기의 우울은 반항, 결석, 가출,

비행 등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 행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죄책감, 자기비

하, 창피함과 다수면 체중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신재은, 1998). 이러

한 우울감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불행감이 밀려

오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암울하게 느껴지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열

등감, 슬픔, 또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일시적으로는 아

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깊은 절망감에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성두현, 2015). 특히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홍영수, 2004).

청소년기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고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한다면 사소한 일

에도 신경질을내며, 말을 하지않거나, 과민하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또한 일일

이 꼬투리를 잡아 논쟁하거나 상대방과 다투게 된다(고수영, 2012). 하지만 감

정은 가려지고 이러한 감정들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두통이

나 소화불량,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성적문란, 과다활동, 반사회적 성향,

파괴성, 성적저하 등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정의한다(민성길, 1999). 청소년 우울의 이러한 독특한 특성

으로 인해 그저 사춘기를 심하게 앓거나 과민한 기분과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하며(송지선, 2016),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

될 가능성이 높다(Hauenstein, 2003)고 보고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인삶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

래할 수도 있고(송후림, 201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곽영희, 2011). 청소년은 우울로 인한 자살시도가 상대적

으로 많으며 실행률도 높은 편이다 (Kienhorst, De Wilde, Diekstra, &

Wolters, 1995).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중요하며 가정

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축적해나가야 하며 청소년 우울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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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유대감

가. 사회적 유대감의 개념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때 보호자 또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Dunkley et al., 2000; 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 사회적 관계

에서 지지를 받는 경험 자체가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적응적 상태를 감소시켜주

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

에 대하여 소속감과 친밀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역시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유대감은 가족, 동료, 친구 등 친밀감과 소속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Lee & Robbins, 1998) 욕구인식과 감정조절에 관계를 보이며, 우울이나 불안

을 견디는 힘의 원천이라는 결과를 보인다.(Kohur, 1984). 또한 사회적 유대감

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며,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8).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에 영향을 미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지각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발생시키

는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경험적 연구에

서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가 있었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적인 정서와 부적 관계를 보이므로(Yoon, Lee, & Goh, 2008),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과 유의한 부적관계에 있으며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변

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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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유대감 관계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중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Barrera,

Garrison-Jones, 1992). 또한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들은 부모를 통해 정서적 발달 및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가정환경

은 매우 중요하다(권이종․김용구, 2016).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

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선희, 2009; 한혜숙, 2009).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부모의 간섭에 저항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한 경우

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심혜영, 1993). 하지만, 청소년기

의 경험이 모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과 부모가 긍정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정연호, 류점숙, 신효식, 2004).

한혜숙 (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문제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적

게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우울 성향은 낮아진다

는 것이다(양영미, 홍송이, 2018)

가족내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

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이정윤, 최수미, 2001), 더 높은 삶의 만족도(Levin

& Currie, 2010), 행복감(김태선, 2017), 자기효능감(오윤자, 2004)등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적응 측면을 높게 나타낸다.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우

울의 정도를 낮추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우울의 정도를 높인다(김선희,

방희정, 2009;김사라형선, 2010; 염순교, 이종화, 2014; 이영화, 지연경, 도현심,

2012; Fanti et al., 2008; Lunkenheimer et al., 2007; Yap et al., 2008).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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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우울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

울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설, 2017).

고연정과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의 긍

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불쾌감을 보일 때 자녀는 우울감을 보였다(Yap et al.,

2008).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사고는 낮아졌고, 반면에 주관적인 행

복감은 높았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 자동

적 사고는 높으며 행복감은 낮다(황연덕, 2012)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우울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공통점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낮은 우울감과 관

련 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우울감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나.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공격성, 폭력 등으로 인한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예방적 중재로서 사회 정서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때 타인의 사회적 지

지를 지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해 준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2006).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지지를 느끼는 것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상태를 완화시키고

막아주는 완충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동료, 가족, 친

구 등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친밀감 및 소속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

대감 역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명임,

2009).

사회적 유대감은 폭력성,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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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윤선아, 2007). 김예성과 김광혁

(2008)은 초등학교 아동의 경험유형에 따른 학교유대감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유대감이 아동들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Gray,Ishii,&Am-bady(2011)은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될수록

우울감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사회

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낮추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ee 등(2001)은 낮은 사회적 유대감이 심리적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

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관계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

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사교적이지 않고

주장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역기능적 대인관계 행동들을 보였다. 즉, 사회적 관

계에서 적대감,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01).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

나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5; Lee et al., 2001; 이수진, 2007

에서 재인용).

이와 반대로 수준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보이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원들이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로부

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ohut, 1984; Tesser, 1991). 즉, 높은 사회적 유대감

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타인과 쉽게 사교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

집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저

하된 자존감,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명임(2009)의 완벽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두 변인을 부분매개 하였고, 사회적유대감과 우울

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

은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

수록 우울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감은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행이나 자



- 18 -

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계와

의 우울감은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

서 청소년의 우울감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들로 하여금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 장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관계에 있음

을 상정하고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

할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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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6개의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 해

당 학교를 찾아가 실시하려고 했으나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실시가 어

려워 협조를 구한 학교 담당자 및 담당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내용, 절

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각 학급에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수업직전 또

는 쉬는 시간을 통해 약 20분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450부의 설문지

중 4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427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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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27)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총 427명 중에서 중학생 성별은 남자가 217(50.8%), 여자가 210명

(49.2%)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의 경우는 15세가 252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4세 147명(34.4%), 16세 28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연령과 동일하게 15세에 해당하는 2학년이 252명(59.0%), 1학년 147명

(34.4%0), 3학년 28명(6.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거주 지역의 경우는 제주시

293명(68.6%)이 서귀포시 134명(31.4%)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남 217 50.8

여 210 49.2

연령

14세 147 34.4

15세 252 59.0

16세 28 6.6

학년

1학년 147 34.4

2학년 252 59.0

3학년 28 6.6

거주 지역 제주시 293 68.6

서귀포시 13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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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그리고 종속변인인 우

울감 및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는 다음과 같다.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사용되는 2가지 하위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장 표현에 있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복

잡성을 지적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한 양현아(2003)

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총 20문항,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

통 2가지 하위요인으료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 응답방식을 구분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1, 3, 6, 7, 8, 9, 13, 14, 16, 17

번),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등과 같은 문제형 의

사소통 10문항(2, 4, 5, 10, 11, 12, 15, 18, 19, 20번)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자기보고식

형식의 Likert식 5점 척도로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2가지 하위

요인은 긍정과 부정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유형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표현이 자유롭고 개방적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

사소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

수록 감정표현과 반응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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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척도 신뢰도(Cronbach's ⍺)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전체

.90,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91,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78을 나타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전체 .90,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89, 문제형 의사

소통에서는 .78를 나타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

으로 파악되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

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문

제형 의사소통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아버지/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1, 3, 6, 7, 8, 9, 13, 14, 16, 17 10 .91 / .89

문제형 의사소통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78 / .78

전체 20 .90 / .90

나. 우울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

한 도구로서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울감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김진영 외(2000)의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으로도 구분되기도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진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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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없었다(0점)’에서 ‘매일있었다(3점)’까지 자기

보고 형식의 Likert 0~3점 척도로 구분되며, 4, 8, 12, 16번의 4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우울감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Ⅲ-3> 우울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우울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2

*는 역채점 문항

신승철 등(1991)의 한국에서의 CES-D 표준화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2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우울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Robbins(1995)가 개발(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하고 Lee 등

(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 이희경(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적 유대감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

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친구들과 있을 때에 형재(자매)애

를 느낄 수 없다’, ‘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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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6점)’까지 6

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문항 3, 6, 7, 9, 11, 13, 15, 17, 18, 20번의 10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사회적 유

대감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표 Ⅲ-4>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사회적 유대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0

*는 역채점 문항

전명임과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0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뢰

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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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2.0을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

모- 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떤

조절역할을 하고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Cohen 외(200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전,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작업을 통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 처리를 하였다(서영석, 2010; 백미현, 유현실, 2012). 다음으로

평균중심화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단계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

계의 유의성을 파악한다. 2단계로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유의성을 파악한다. 마지막 3단계로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

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

한다. 이때 조절효과(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중다회

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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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 우

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는 표 Ⅳ-1과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을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부-자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은

3.40점, 모-자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은 3.56점으로 보통(3점)보다는 비교적 높

은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부-자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평균 2.77점, 모-자의 문제

형 의사소통은 평균 2.78점으로 보통보다는 다소 낮은 평균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이 모두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인인 우울감의 수준은 0점에서 3점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척도임을 감안

했을 때, 평균이 .8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높을

수록 슬픔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 상태가 높아짐을 의미하지만 ‘전혀없었다(0점)’

에서 ‘한 두번 있었다(1점)’ 사이에 평균이하 값에 해당됨으로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우울감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 수준을 6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유대감 평균이 4.26점으로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 전반에 소속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긍정반응에

해당하는 ‘조금 그렇다(4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임으로 사회적 유대감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

한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값(kurtoss)이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

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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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왜도 값이 모두 1을 넘지 않고 있으

며, 첨도 역시 1을 넘지 않고 있어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427)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최종 42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표 Ⅳ-2, 3과 같다.

변인 M SD 왜도 첨도 반응척도

독립변인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3.40 .84 -.22 -.33 1-5

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3.56 .79 -.17 -.42 1-5

부-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2.77 .67 -.04 -.06 1-5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2.78 .68 -.08 -.30 1-5

종속변인 우울감 .86 .54 .73 .40 0-3

조절변인 사회적 유대감 4.26 .76 -.39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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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부-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N=427)

1 2 3 4
1.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1

2. 부-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64** 1

3. 우울감 -.47** .50** 1

4. 사회적 유대감 .40** -.33** -.57** 1

**p<.01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은 정적 상관(r=.40, p<.01)이 나타

났으며,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과는 부적 상관

(r=-.33, p<.01)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

을수록 사회적 유대감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

는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 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N=427)

 1 2 3 4
1. 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1

2.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60** 1

3. 우울감 -.49** .49** 1

4. 사회적 유대감 .44** -.33** -.57** 1

**p<.01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자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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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은 정적 상관(r=.44, p<.01)이 나타

났다. 그러나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과는 부적

상관(r=-.33, p<.01)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높아지지만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사

회적 유대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

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47, p<.01)이 나타났

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 상관(r=.50, p<.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49, p<.01)으

로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 상관(r=.49,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 자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중학생 자녀의 우울감이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의 경우에

는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57, p<.01)을, 모-자녀간도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57,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 사회

적 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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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유대감의 조절효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줄이고 결과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

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

소통)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추가로 투입하였

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

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을 경우 검증된 효과를 구

체적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가.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14~1.20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

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4에 제시하였다.



- 31 -

<표 Ⅳ-4>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p<.05, ***p<.001

표 Ⅳ-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개방형 의사

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2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123.02, p<.001). 2단계에서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가 우울감을 40%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2.26, p<.001). 3단계에서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관계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41% 설

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68, p<.001). 또한 부의 개

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 t=2.34, p<.05). 즉,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

적 유대감 관계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1% 증가

하였고, 따라서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유

대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효

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 값을 중심

으로 표준편차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

였다.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우울감

1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47 -11.09*** .22 123.02***

2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29 -7.15***
.40 .18 142.26***

사회적 유능감(B) -.46 -11.20***

3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30 -7.41***

.41 .01 97.68***사회적 유능감(B) -.45 -11.10***

A * B .0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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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은 우울감에 대한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개방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과 높은집단 사이

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 때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은 사회

적 유대감이 높을 때 우울감을 더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낮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을 떨어뜨리며, 부

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이 낮으면 우울감은 높아짐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34~1.1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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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p<.01, ***p<.001

표 Ⅳ-5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

대감이 우울감을 44%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66.56,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

대감 관계,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관계 상호자용 변인이 우울감

을 45%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5.56, p<.001). 또

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 t=-2.84, p<.01). 즉, 부의 문제형 의사

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

이 1% 증가하였고, 따라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효

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 값을 중심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우울감

1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50 12.04*** .25 144.98***

2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35 9.15***

.44 .19 166.56***사회적 
유능감(B)

-.46 -11.86***

3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37 9.55***

.45 .01 115.56***
사회적 

유능감(B)
-.44 -11.41***

A * B -.10 -2.84**



- 34 -

으로 표준편차 ±값을 각변인의 상,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

다.

[그림 Ⅳ-2]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는 우울감에 대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문제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

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부와 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은 사회

적 유대감이 낮을 때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 우울감을 더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문제형이 높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으면 우울감

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부와 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이

낮으면 우울감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

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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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16~1.25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

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6>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p<.001

표 Ⅳ-6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투입하였고, 설명력이 24%에서 16% 증가하였다

(F=139.90, p<.001). 3단계에서 추가로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β=.05).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우울감

1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49 -11.50*** .24 132.30***

2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29 -6.92***

.40 .16 139.90***사회적 
유대감(B)

-.45 -10.62***

3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30 -7.04***

.40 .00 94.16***사회적 
유대감(B)

-.44 -10.42***

A * B .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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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라.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38~1.15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사회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7>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p<.001

표 Ⅳ-7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투입하였고, 설명력이 24%에서 19% 증가하였다

(F=161.39, p<.001). 3단계에서 추가로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β=-.05).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

종속
변인

단
계

독립변인 β t R2 △R2 F

우울감

1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49 11.67*** .24 136.10***

2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34 8.76***
.43 .19 161.39***

사회적 유대감(B) -.46 -11.90

3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35 8.86***

.43 .00 108.28***사회적 유대감(B) -.45 -11.55***

A * B -.0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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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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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대감에 대해 살펴봄으로

써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관계에 대한 이해

와 사회적유대감이 조절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

학생의 우울감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유대감

을 높여 우울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신적 건강과 우울감 감

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선행연구

와 관련지어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간에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이 지

각한 부-자 및 모-자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나

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

서 부모-자녀 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문

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역시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양식과 청소년 우울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백소윤, 2007)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일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김선희, 2009) 등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우울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

적 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에 취약하다(Lee, 1998)는 결과와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Hewitt, 2012)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간의 부적상관이 있다(전명임, 이희경, 2011; 정인철, 노안영, 2015)

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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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이자 개선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

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

감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

계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와의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나지만, 모

와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관계에서 의사소통수준이 높

고 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낮았다(조수진, 2007)는 연구

와 부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는 본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부와의 의사소통

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게 나타났다.(안나영, 2013) 사회적 유대감

은 긍정적인 정서와 삶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Yoonetal, 2008)는 연구결과가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에 의

미있는 예언변인이며 긍정적 정서와 삶 만족을 높임으로써 부정적 정서는 감소

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전명임, 2009).

본 연구결과는 부-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유

대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집단,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인 집단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집

단에 비해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이 우울정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인해 우울감의 강도가 높아도 사회적유대감이 높

은 자녀의 우울감을 낮춰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와 모의 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

절하는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에도 의미가 있다.

주로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대화시간이 어머니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이명

복, 20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보다 적지만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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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능력과 우울감의 관계에서도 부와의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

도록 돕고, 사회적 기술 습득을 장려해 주어 자녀의 사회의 도덕 및 가치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Lamb,1975)이라고 한 바 있다. 대다수

의 아버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중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자체로서 모델링이 되어, 자녀가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

서의 능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자녀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와 대화시간보다 더 많으면서도 사회

적 유대감과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양

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버

지보다 긴 시간을 소통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

한 관여와 간섭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이경희, 2014) 것으로 유추된

다.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관계형성이나 소통의 기술, 사회적 문

제해결능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중학생의 우울감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의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 정서의 예방책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개발

과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수 있도록 돕기위

해 주변인들과 지역사회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 스스로 사회적 유

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내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나아가는 시기에 청소년은

급격한 감정의 변화, 혼란스러움, 부정적 감정, 우울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므

로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

여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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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며 가정 내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본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녀와의 상

호작용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대

화가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우울감은 예방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다양

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결과

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다면 우울감을 낮

출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기회가 필요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적 기술과 친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모와의 의사소통보다 우

울감을 낮춘다는 결과를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부의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므로, 특히 부와의 의사소통

을 원활히하면 자녀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연구는 향후

중학생의 우울감 영향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제주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결과

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을것이고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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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유대감 외에

도 개인내적 자원이나 특성중 변화가 가능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생만이 아니라 높아져가는 고등학생의

고위험군 우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학

생들이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다양한 행동관찰, 면담 등

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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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control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in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data

necessary to improv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reduce depression. It

also aims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y

effectively dealing with depression through social connectednes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set the research problem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Is social connectedness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450 students from six middle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or about five weeks from March 15 to April 16, 2021, with 440 out of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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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ed data, 97.7%, but 427 data excluding some non-response and

faithless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showing 94.8%.

Measurement tools us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depression, social cohesion scal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question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22.0, a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social

connectedness. measure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In addition,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orientation of each variable.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how social

connectedness play a regulatory role in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op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social ties, open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dur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negative correl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dur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positive correlation. And there was a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control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showed that social connectedness. has a control effect in father-child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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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However, social ties

between mother-child (op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have

shown no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social connectedness

act as important variables in parent-child (ope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and that social connectedness

act as regulatory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epth and multilateral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promote social ties to reduce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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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자녀 의사소통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의사소통)할 때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

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O또는 V를 해주세요.(부 또는

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현재 살고있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표시해주세요.)

번
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부
모

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부
모

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부
모

4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때
때로 조심스럽다.

부
모

5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부
모

6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부
모

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부
모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
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부
모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부
모

10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
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부
모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부
모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부
모

13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부
모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
다.

부
모

15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
다.

부
모

16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있다.

부
모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수 
있다.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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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
이다.

부
모

19
부모님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
다.

부
모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
님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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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유대감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대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O또는 V를 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2 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친구들과 있을 때에 형제(자매)애를 느낄 수 없다.

4 나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다.
5 나는 사람들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6 나는 내 주위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7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소속감을 느끼
지 못한다.

8 나는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가가기 쉽다고 본다.
9 나는 아웃사이더처럼 느낀다.

10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낀
다.

11 나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
12 나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13 나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일체감이 거의 없다.
14 나는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15 나는 사회와의 유대감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17 나는 내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본다.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다.

19 나는 내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20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함께 한다고 느끼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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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감

아래 항목들을 잘 읽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되는 칸에 O 또는V를 해주십시오.

★ 설문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번
호

문항내용

전
혀
없
었
다

한
두
번
있
었
다

많
이
있
었
다

매
일
있
었
다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진
다.

2 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4 나는 남들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생각한다.
5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6 기분이 우울했다.

7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8 나는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12 행복한 편이었다.
13 평상시보다 대화를 적게 하였다.
14 외로움을 느꼈다.
15 다른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16 생활이 즐겁다고 느껴졌다.
17 울었던 적이 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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